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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. 


 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


건네오는 꽃처럼 살 수 있다면, 이웃에게도 무거운


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


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


꽃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








조 윤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!








 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~~*





리치앤리스크 W/M김 윤철드림





 김윤철 / 017-310-8924 / 02-566-8655 / www.richrisk.co.kr/listkyc@naver.com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